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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가족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김태형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Effect of Family Functioning on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ae Hyeong Kim
Dept. of Social Welfar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천안, 부산, 원주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61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생의 가족기능이 자아존중
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대학생의 가족기능이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학생 가족
기능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우울을 낮추는데 개인내적 보호요인(자아존중감)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하는 것이라 하겠
으며, 이에 대학생 대상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야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family functioning on their 
depression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the two factors. An analysis has been
conducted using survey data to achieve the said goal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university students 
from Cheonan, Busan, and Wonju that gave 261 pieces of data.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4.0 program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and the Sobel test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First, the family function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elf-esteem. Second, the university students' family functioning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depression. Third, the family functioning had a negative (-) effect on depression. However, 
the university students' family functioning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depression, and self-esteem was 
found to have a full mediating effect. These findings confirm that it is effective to increase the personal
protective factor (self-esteem) in lowering depression. The findings also suggest that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a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al levels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to 
overcome COVID-19 related trauma inflicted by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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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인해 전 세
계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류는 
큰 혼란과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로 질병
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까지 
305,84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2,464명이 사망한 것으
로 보고[1]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169만 명이 코
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2]. 이에 비
대면 또는 언택트로 불리는 사회적 활동의 제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교류 감소, 취업 시장 
위축 및 경제적 손실 증가, 심리적·정신적 질환 증가 등
이 우리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2-4]에서는 코로나 사태의 극복
은 신체적 위협과 더불어 코로나 블루(Corona-blue)라
고 일컬어지는 정신적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는 국민
의 48%가 불안 및 우울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
으며[3], 국외에서는 중국인 1,210명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응답자 중 53.8%가 중등도 또는 중증의 우울 증
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5].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장기적인 질병 유행이 개인의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충
격을 가져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을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새로
운 환경의 적응과 발달 과업의 수행을 통해 정체감을 형
성하고 전공역량을 함양하는 매우 중요한 생애주기 단계
라 할 수 있다[7,8].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파트타임 일자리 및 
자원봉사 활동 기회 제한, 취업 및 진로 발달 과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7,8]. 실제로 비대면 강의
의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혼자서 고립된 생활을 하거나 
사회적 활동이 극히 제한되는 경험을 하면서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
들을 국내외적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우울감과 
관련된 연구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국내의 연구를 살
펴보면,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9]에서 2021
년 2분기의 20대의 우울 평균 점수는 5.8점으로 40대 
5.2점, 50대 4.4점, 60대 이상 4.1점에 비해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으며 우울 위험군의 비율도 24.3%로 50

대·60대에 비해서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대학생의 우울 수준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2020년의 우
울수준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2]. 이외 국외 연구
를 살펴보면, 그리스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락다운
(Lock down) 이후 우울감의 증가를 확인한 연구에서 이
전 보다 우울감 수준이 74.3% 증가하였음을 보고[10]하
고 있으며, 미국의 텍사스 지역 대학생 2,031명을 대상
으로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응답자 
중 48.1%가 중등도에서 중증 수준의 우울증을 보이는 
것[11]로 조사되었다. 이에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대학
생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우울수준을 확
인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모색
하는 노력은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전설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대학생의 우울 수준에 초
점을 두고자 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족
기능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족기능은 대학생의 정신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12-14], 특히 가족은 개인의 가치나, 태도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집단으로, 개인의 성격 특성 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이러한 가족기능은 다양
한 연구들에 의해 정의되어 왔으나, 그 개념은 ‘가족이 
개방체계로 유지되고 구성원들과 가족 전체가 조화를 이
루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6]. 즉, 가족을 유
지하기 위한 가족 구성원의 행위 또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개념[17]이 가족기능인 것이다. 가족기능의 
개념은 가족체계이론을 통해 설명되어 왔으며, 그 중 
Olson(1983)의 복합순환 모델(Circumplex Model)[18]
을 통한 정의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복합순환 모델
은 가족기능을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차원을 통해 가족
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복합순환모델에 의
하면, 가족응집성은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를 의
미하며, 가족적응성은 가족구성원들에게 부여된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이 함께하는 정도, 그리고 가족의 변화와 
균형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17]. 또한 이러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수준을 직선적인 개념이 아닌 곡
선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 두 차원의 수준이 너무 높거
나 낮은 가족유형보다 중간수준의 가족유형이 기능적이
라는 곡선적인 관계를 강조한다[18]. 이러한 가족기능은 
선행연구들에서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의 
가족응집성이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15]하고 있으며, 2개 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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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명을 대상으로 한 유정순과 정현회(2018)의 연구에
서는 가족기능이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으
로 설명하고 있다[19]. 그 밖에 가족건강성의 개념으로 
실시된 연구들에서도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보고
[20-23]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개념을 중심으로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
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13]을 말한다. Beck
의 인지이론에 따르면, 자신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우울이 발생되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설명된다[24]. 또한 발달정
신병리학의 보상모델(compensatory model)을 중심으
로 가족기능과 자아존중감을 우울에 미치는 영향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보상모델은 직, 간접적인 보호요인 증
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보호요인의 증가는 높은 수
준의 부정적 효과에 대항할 수 있으며, 심리사회적 적응
을 위해 보호요인을 직·간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수정하
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25]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이
러한 이론적 근거의 타당성을 실증 연구들을 통해 확인
해 보면, 먼저 간호 대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
감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김정숙과 김성의(2019)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26]되었으며, 이영은과 장유나(2018)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로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
다[12].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벨기에의 대학 신입생 494
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우울 증상과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우울 증상을 낮추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27]. 즉,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의 수
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가족기능과 우울
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와 우울과의 관계[28],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29], 공동체의식과 대인관계[30] 등 다양
한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설정되어 분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중심으로 대
학생의 가족기능과 우울과의 관계를 확인함에 있어 자아
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 외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에 대

한 선행연구들[12,14,27]을 참고하여 대학생의 성별, 연
령, 학년, 거주형태, 파트타임 여부 등을 통제변수로 설
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위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된 
대유행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현재 대학생들
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적 상황이 대학생의 우울감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진로설정, 자아성찰, 취업 준비 등 생
애발달주기 상 가장 중요한 과업을 수행해야할 대학생에
게는 긍정적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보다 주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사
회적 노력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을 통해 대학생 집단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찾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1. 대학생의 가족기능은 자아존중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 대학생의 가족기능은 우울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3. 대학생의 가족기능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가
질 것이다.

2.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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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을 고려하여 활동과 

생활에 보다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 지
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각 지역 중 
대학 및 대학생 인구가 밀집해 있는 충청도(천안), 경상
도(부산), 강원도(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
었다. 조사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지 배포 전 연구 목적, 설
문 문항, 설문 시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내용을 정리
한 자료를 통해 연구에 대한 설명이 제공된 후 이루어졌
다. 이에 총 265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이 중 연구에 
적합한 설문지는 총 261부였다. 

2.4 측정도구
2.4.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

다. 대학생의 우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Radolff(1977)
가 개발하고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타당화한 
우울척도 한국판(CES-D)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정은선(2009)의 연구[32]에서는 Crobach’s 
α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bach’s α 
.923으로 확인되었다.

2.4.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가족기능이다. 해당 문항은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FACES-Ⅲ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족기능의 두 가지 차원인 응집성과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33]. 응집성은 총 10문항 홀수문항으로 
정서적 유대, 도움과 의논, 여가시간 및 친구공유 등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응성은 짝수문항으로 가족 
지도력, 훈육, 통제 정도 등의 차원을 측정한다. 문항은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
과 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종운, 김미정(2016)
의 연구[34]에서는 Crobach’s α .91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Crobach’s α .913으로 확인되었다.

2.4.3 매개변수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79)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SE) 10문항[35]을 사용하였으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도록 측정하였
다. 본 척도는 개발 초기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
었으나 이후 성인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에서 사용
되었다. 본 척도를 사용한 오승환(2001)의 연구[36]에서
의 신뢰도는 Crobach’s α .760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bach’s α .855로 나타났다. 

2.4.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연령, 성별, 학년, 거주형태, 파

트타임 근로가 사용되었다.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측정
되었으며, 성별은 여자=0, 남자=1로, 학년은 1-2학년
=0, 3-4학년=1로, 거주형태는 가족과 분리해서 생활하
는 경우=0,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1, 파트타임 근
로는 현재 근로하고 있지 않은 경우=0, 근로하고 있는 경
우=1로 더미변수화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2.5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SPSS 24.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
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37]
의 3단계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1단계 
분석에서 독립변수인 가족기능이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을 검증한 후, 2단계에서 독
립변수인 가족기능이 종속변수인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인 가족기능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함께 투입하여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한다. 3단계 분석 결과, 독립
변수인 가족기능의 직접효과가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게 되며 유의하지 않다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매개효과가 통계
적으로도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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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tep 1

β t

Control 

age .009 .099

gender .150 2.475*
grade -.008 -.095

residence type -.018 -.318
part-time work -.057 -.998

Independent Family functioning .406 7.169***
R2

Adj R2 

F

.205

.186
10.907***

***p<.001  **p<.01  *p<.05

Table 4.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mily functioning and Self esteem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Spec. N %

Gender
male 85 32.6

female 176 67.4

Age M=22.02   SD=2.084

Grade

1 74 28.4

2 35 13.4
3 99 37.9

4 53 20.3

Major

Humanities 77 29.9

Social Science 160 61.3
Science& Engineering 1 .4

Etc 22 8.4

Residence
type

With family & relatives 196 75.1

Lodgings 55 21.1
Dormitory 8 3.1

Etc 2 .8

Parttime
work

yes 89 34.1

no 172 65.9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2 관련변수 기술통계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분석에 사용될 주요 변

수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자세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Table 2]와 같다.

Variable N Min Max M SD
Family 

functioning 261 1.40 5.00 3.25 .727

Self-esteem 261 1.20 4.00 2.84 .487

Depression 261 1.05 4.00 2.83 .496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3.3 주요변수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기능과 자아존중

감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가족기능과 우울의 관계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우울도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Family 
functioning Self-esteem Depression

Family 
functioning 1 .419** -.243**

Self-esteem .419** 1 -.645**

Depression -.243** -.645** 1
***p<.001, **p<.01, *p<.05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4 가설검증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 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에서 VIF 계수가 
2∼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다음으
로, 주요 변수들의 첨도 및 왜도 값을 확인한 결과 기준
치를 넘지 않아 정상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38]. 마지막으로, Baron과 Kenny[37]의 3단계 매
개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우울
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의 회귀분석결과를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
겠다. 먼저 1단계 가족기능을 독립변수로, 매개변수인 자
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자아존중감의 변량(variance)
을 20.5% 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
별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가족기
능(β=.406, p<.001)이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학생이 인지하
는 가족에 대한 친밀감, 상호작용 등이 활발하고 긍정적
일수록 개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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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4]에 제시된 바
와 같다. 

2단계 분석은 대학생의 가족 기능을 독립변수로, 우울
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우울의 변량을 14.5% 정도 설
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
향력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가족기능(β=-.217, p<.001)
이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대학생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친밀감, 상호작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수록 우울감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들 중에서 연령(β
=.271, p<.01)과 성별(β=-.255, p<.001), 학년(β=-.214, 
p<.05)이 대학생의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여자 집단일수록, 
저학년 일수록 우울감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variable
step 2

β t

Control 

age .271 2.868**

gender -.255 -4.053***

grade -.214 -2.334*

residence type -.092 -1.552
part-time work .057 .957

Independent Family functioning -.217 -3.701***

R2

Adj R2 

F

.145

.125
7.172***

***p<.001  **p<.01  *p<.05

Table 5.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mily functioning and Depression 

3단계 분석에서는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우울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
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우울
의 변량을 약 46.9% 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매개변
수인 자아존중감(β=-.638, p<.001)이 우울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변
수인 가족기능(β=-.042)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아존중감이 완전매
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학생의 가족
기능이 높아질수록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우
울의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제변수들 중
에서 연령(β=.277, p<.001)과 성별(β=-.159, p<.01), 

학년(β=-.220, p<.01), 거주형태(β=-.103, p<.05)가 우
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여학생 일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가족
과 떨어져 살수록 대학생의 우울감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variable
step 3

β t

Control 

age .277 3.710***

gender -.159 -3.166**

grade -.220 -3.030**

residence type -.103 -2.213*

part-time work .020 .433

Independent Family functioning .042 .823
Mediate Self esteem -.638 -12.428***

R2

Adj R2 

F

.469

.454
31.927***

***p<.001  **p<.01  *p<.05

Table 6.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mily functioning and Self esteem and 
Depression 

3.5 Sobel 검증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가족기

능과 우울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Sobel test
결과, 가족기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Z값
이 -6.212로 나타나, p<.001수준에서 자아존중감의 매
개효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pathway Z p

family functioning -> self Esteem -> 
depression -6.212 .000

Table 7. Result of Sobel Test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천안, 
부산, 원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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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였으며 총 261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자 하며, 자료수집 시기의 특성
인 코로나19의 상황을 감안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 가족기능과 우울과의 관계는 부(-)적으
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학생이 속해 있는 가족집단에
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와 자율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
울이 낮은 것을 말한다. 이는 가족기능이 우울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5,19,22,23]의 결과와 일
치하는 것이며, 대학생이 느끼는 가족에 대한 정서적 유
대감과 가족의 균형 정도가 높아질수록 그들이 느끼는 
삶 또는 정신건강 수준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의 설명을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신건강 차원에서 가족은 대
학생 및 청소년 관련 연구[2,3,19]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에 현 시점에서의 연구 자료를 통
해 추론해 볼 수 있는 점은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그로인
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의 단
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며, 대학생 집단이 경험하는 
현실의 답답함과 제한된 활동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을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완화시켜줄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해 건강한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가족원 간의 유대감, 건강한 
의사소통, 가족 공통의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며 긍정
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
이다. 이에 대학생들 중 우울 수준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
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심리적 방역 시스템의 운영이 필
요하며, 현재 19세 미만의 청소년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 집단으로까지 확대하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제한과 혼란을 겪고 있는 대학생 집단의 정신
건강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가족기능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대학생이 느끼
는 가족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자아존중감의 수
준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34]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환경
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설하였듯 대학생 집단까지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을 
대학생 가족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존
중과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가족기능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이 인지하는 가족기능 수준이 높아지면 개인의 자
아존중감을 거쳐 우울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겠다. 이러
한 연구결과가 나온 점을 유추해본다면, 코로나19 팬데
믹 상황에서의 대학생의 생활 패턴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각 대학의 강의
는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되어 학생들은 스마트폰, PC 
등을 통해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자신만
의 공간인 ‘방’에서 취미생활(게임), 대인관계, 대학생활
(강의 수강)까지 모든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
한 환경적 변화는 자연히 가족 간의 대화 부족, 공유된 
생활 경험의 감소 등에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
으며,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 등을 쌓을 경
험이 부족해져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가족의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대학생 개인의 발달단계 
상 특성을 고려해보면, 자신만의 생각과 관점이 확립된 
시기로 가족의 영향력 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이 커 자아
존중감이 갖는 영향력의 크기가 크게 나타난 결과[39]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정서적인 우울의 경우는 가족의 
영향력 보다는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 영향을 받
을 것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갖는 매개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 심
리적 방역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상담 핫라인,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지방자치
단체 차원의 심리 상담서비스 등의 정보[4]를 대학생 집
단이 쉽게 접하고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모바
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심리지원 서비스(‘카카오 톡을 
이용한 정신건강자가검진’ 등)의 활성화는 비대면 소통
에 친숙한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정리하자면, 첫째, 독립
변수인 가족기능에 대한 문항은 가족 간의 역동성을 측
정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가족구성
원 모두를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
생의 가족기능, 자아존중감, 우울과의 관계를 본 연구들
에서는 성별, 지역차이 등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
블루 관련한 보다 세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변인들에 대한 다집단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진행되었는데, 연구
에 사용된 변수들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도 추
후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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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학생의 우울감 변화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관계 및 
활동 향상에 따른 시간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후속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
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분석에 사용된 자
료는 일부 지역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통한 제언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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